
 ■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되찾기 5차 토요 촛불문화제 현장스케치
(2018.10.31.)  

10월의 어느멋진날에...

촛불 들어함께노래하다.

▲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되찾기 5차 촛불문화제
▲ 2018년 10월 27일 토요일 5차 문화제 열려 : 가수 홍순관, 가수 백자와 함
께 하는 노래와 교육공약을 되찾기 위한 촛불이 한 자리에 모임.
▲ 11월 3일 토요일 저녁 6-8시에 6차 마지막 촛불문화제 & 청와대 행진 : 
가수 윤선에, 마임 조인정, 인디언플룻 봄눈별 그리고 청와대까지 함께하는 행
진이 있을 예정.
▲ 참여신청 : 하단 배너 클릭하여 시트내용을 작성후 제출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되찾기 5차 촛불문화제가 지난 10월 27일 토요일 청
계광장 파이낸스빌딩 계단 앞에서 변함없이 열렸습니다. 뚝 떨어진 기온과 찬
바람에도 불구하고 옷깃을 여미고, 촛불을 들기 위해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
습니다.

남형은 선생님의 사회로 지난 9월 15일부터 시작한 촛불문화제 사진영상을 보
며 5차 촛불문화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쌀쌀한 가을밤이었지만 가수 홍순관씨, 
가수 백자씨의 감동 있는 멋진 노래와 시민들의 촛불이 함께한 의미 깊은 시
간이었습니다.



먼저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상임변호사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 주요 교육
공약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영유아 대상 과도한 사교육, 영유아 인권법, 
자유학기제, 혁신학교 확대,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고교학점제, 수능 
절대평가, 국립대 공동학위제, 공영형 사립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등 이렇게 
많은 공약들이 현재 어떻게 진행 되어가는지 살펴보며, 우리가 왜 이 자리에서 
촛불을 들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촛불과 함께한 ‘10월의 어느 멋진 날’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수 백자씨가 
‘사과꽃 당신’과 ‘낙타의 발’이라는 시에 곡을 붙인 노래들로 촛불을 든 우리에
게 흥과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사막의 끝을 향해 멈추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
는 낙타와 같은 마음으로 노래하며 오늘도 모두 촛불을 들었습니다. 백자씨 역
시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써 학교가 아이들에게 즐겁고 자기들만의 추억을 쌓
아가는 곳이기를 바란다고, 어떤 일을 할까만 고민하기보다 무엇을 위해 그 일



을 해야하는지 고민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그런 학교가 되기를 바
란다는 이야기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문제로 아파하고 있는 부모들
과 아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도종환 시인의 시에 곡을 붙힌 
‘담쟁이’라는 곡을 들려주었습니다. 말없이 앞에 놓인 높은 벽을 넘어서 여럿
이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담쟁이 노래의 가사는, 벽을 넘어서고자 촛불문화제
에 함께 하는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시는 김성수 선생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요
즘 아이들은 예전에 비해 더 많이 곪아가고 있는 듯하다고... 매년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상담을 받는 학생이 2만 명을 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행복한 배
움보다는 대입에 대한 불안함이 우리 아이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안타까움
을 이야기했습니다. 

“학생들에게 학교는 전쟁터이다.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 전쟁터이고 이것은 대
입에 달려있다...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은 친구를 배려하고 함께 사는 법을 배우
는 광장이 아니라, 옆 친구를 이겨서 좋은 대학에 가야만 살아남는 교육시스템
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다”. 

김성수 선생님은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것은 전쟁과 같은 교육
시스템을 함께하는 광장으로 바꾸는 것이었다고, 수능 상대평가, 정시확대, 고
교학점제 연기등은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었으며 전쟁터를 함께하는 
광장으로 바꾸겠다는 약속을 포기하는 것이었다고 이제 교육공약을 다시 돌아
보아야 할 시점이라는 말도 덧붙이셨습니다. 



‘신과 함께 1’의 성원에 힘입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상근자들이 다시 준비한 
‘신과 함께 2’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입시지옥을 살더라도 공정을 위해 60만 
수험생을 반드시 변별을 통해 한 줄로 세워야 한다고 상대평가 수능전형 확대
를 주장하는 ‘한변별’은 과연 귀인일까요? 이번 공연에서는 윤지희 사교육걱정
없는세상 공동대표의 열연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수 홍순관씨와 함께 하는 ‘10월의 어느 멋진 날’이 이어졌습니다. ‘낯선 땅 
여기는 내 고향’과 ‘평화는 아침에 피어난 꽃처럼 오리니’ 라는 노래로 시작해
서 가수 홍순관씨는 겨울을 지나간 시간처럼 그 어느날 교육이 바뀌는 날이 
올 거라고 노래로 함께 촛불을 든 시민들을 위로하고 힘을 더해 주었습니다.

“큰 나무만으로는 산을 이룰 수 없고, 꽃 한송이 핀다고 봄이 아니라 모두 피
어야 봄인 것처럼 다 함께 피어나야 하는게 교육입니다. 아이들을 보며 울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바가 아닐까요?” 

모든 아이들이 다 함께 피어나는 교육의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공
약을 되찾기 위해 피하지 말고 더 힘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힘을 내거라..바
다로 가야지...피하지 말고 가거라..’

양상철 선생님의 시민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한 해 자살하는 학생들이 100명이 
넘는 이 잘못된 교육 시스템을 꼭 바꿨으면 좋겠다고...우리도 겪어 왔고 우리 
아이들도 겪고 있는 이 교육이 제발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매번 



촛불문화제에 함께 하신다는 선생님의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벌써 촛불문화제가 5차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6차 촛불문화제만 
남아 있습니다. 처음 촛불문화제를 시작할 때 우리는 잃어버렸던 소중한 공약
에 대해 함께 슬퍼하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 그리고 
되찾기 위해 촛불을 들어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며 이 촛불문화제를 시작했었
습니다. 마지막 문화제가 이번주 토요일 11월 3일 청계광장 파이낸스빌딩 계
단 앞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이번 문화제는 촛불을 든 우리가 함께 청와대로 
행진합니다. 우리 교육이 되살아나게 하기 위해,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소중한 교육공약들을 되찾기 위해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계속해 갈 
것입니다. 마지막 촛불문화제에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립
니다.



■ 행사명 :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되찾기 국민운동 토요 촛불문화제
■ 기 간 : 2018년 9월 15일~11월 3일(매주 토요일 6시~8시, 단, 추석 연휴 
토요일은 쉼)  
■ 장 소 : 광화문 청계광장 옆(파이낸셜 빌딩 계단 광장)
■ 주관단체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좋은교사운동, 전국교육연합네트워
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광주교사노동조합 등
■ 주요 일정
  
※ 행사 일정(시간은 저녁 6-8시로 모두 동일) 
1차 문화제 9월 15일 토요일 
2차 문화제 9월 29일 토요일 
3차 문화제 10월 6일 토요일 
4차 문화제 10월 13일 토요일 
5차 문화제 10월 20일 토요일 
6차 문화제 10월 27일 토요일 
7차 문화제 11월 3일 토요일 

 2018. 10. 31.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되찾기 국민운동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임연구원 김은정(02-797-4044/내선번호 509)
                                  
 

  


